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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성별, 수줍음,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설 경 옥†        경 예 나 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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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 청소년들의 개인내적 특성에 대한 이

해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을 포함하여 이들의 성격적 특질인 수줍음 그

리고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했다. 또래 괴롭

힘 피해는 선행연구에 따라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며 또래 괴롭힘이 급증하는 시기인 중학교 1학년 305명을

대상으로 수줍음 수준, 자기조절 수준, 외현적 및 관계적 괴롭힘 피해 경험에 관한 설문을 실

시하였다. 성별, 수줍음, 자기조절의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현적 괴롭힘 피해에서는 성별과 수줍음 수준, 그리고 자기조절 수준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은 수줍음 수준이 높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경우 외현적 괴롭힘 피해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여자 청소년은 이와

반대로 수줍음 수준이 낮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경우 외현적 괴롭힘 피해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반면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서는 성별과 수줍음 수준, 그리고 자기조절 수준 간의 삼

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함의를 논의에 포함했다.

주요어 : 수줍음, 자기조절,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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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기 가족 중심의 사회적 관

계망이 또래 관계로 범위가 확장되고 또래

집단에의 소속의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Osterman, 2000).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

지만, 부정적인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우울

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동

시에,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방해하여 청소년기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대인관계 능력 및 적응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구본용, 김택호, 김인규, 1999; 

김진희, 2008).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또래 괴

롭힘의 심리적 피해는 학교 현장을 넘어 사회

적 문제로 그 심각성이 증가되고 있다(Srabstein 

& Leventhal, 2010). 또래 괴롭힘은 또래 집단

내의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한 반복되고 지속

되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의도적 행동으로 정

의되며, 폭행과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 욕이

나 조롱과 같은 언어적 공격의 직접적 괴롭힘

과 나쁜 소문 퍼뜨리기, 고립시키기, 따돌리

기와 같은 관계적 괴롭힘이 포함된다(Crick & 

Bigbee, 1998).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서

개인내적 변인, 가족변인 그리고 학교 환경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괴롭힘 피해에 취약한 개인적 요인으로 열등

의식, 낮은 자존감, 분노나 공격성 등이, 가족

변인으로는 가정폭력, 가족결손,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이, 그 외 학교 환경 변인으로는 교사

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폭력 피해, 친구 요인

등이 연구되었다(김혜원, 이해경, 2000; 박종효, 

2005; 최운선, 2005). 또래 괴롭힘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변인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개인내적, 가족, 환경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Hong & Espelage, 2012; Lynch & Cicchetti, 

2002)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Yang 

& McLoyd, 2015). 또래 집단의 사회문화적 규

범은 청소년의 행동과 또래 수용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서(Chang, 2004)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의 또래 수용 혹은 거

부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성별은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가장 광범위하

게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변인으로서 발달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각에게 주어진 도

식들을 학습하게 된다(Bem, 1993).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또래 괴롭힘 양상

에 관한 이해를 보다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인 수줍음과 자기조절 수준이

성별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에 갖는 함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

하며 또래 괴롭힘이 급증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Rios-Ellis, Bellamy, & Shoji, 2000) 수

줍음이라는 개인내적 변인을 자기조절 수준

에 따라 조절된 수줍음과 조절되지 않은 수

줍음으로 개념화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와(Xu, 

Farver, Chang, Zhang, Yu, 2007) 성역할 이론

(Bem, 1993)을 근거로 성별, 수줍음 그리고 자

기조절의 삼원상호작용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줍음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하게

조심스러워 하고 사회적 평가를 받는 상황에

서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불편감을 느끼

는 개인내적 성격 특질이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수줍음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격 특질로서 생애 초기부터 자극에 대한 반

응과 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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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Bohlin & Hagekull, 2009; Kagan, Reznick, 

& Snidman, 1987) 수줍음이 높은 사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거나 낯선 사람

을 대면했을 때 정서적으로는 긴장 및 불편감

을 느끼며, 인지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고, 

행동적으로는 말수가 적어지는 등 위축된 모

습을 보인다(Cheek & Kransnoperova, 1999). 수

줍음은 아동의 외로움, 불안, 우울과 같은 내

재화 문제 그리고 또래 거부, 괴롭힘과 같은

또래 문제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임이 다수의

종단 및 횡단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Coplan, Rose- 

Krasnor, Weeks, & Kingsbury, 2013; Chen & Tse, 

2008; Gazelle & Rudolph, 2004). 그러나 수줍음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영, 유아기나 초기 아

동기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국외 연구에 의

하면 청소년기에도 수줍음은 매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또래 괴롭힘, 거부를 예측하는 변인

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14; Wang, Duong, 

Schwartz, Chang, & Luo, 2014). 또래 관계의 중

요성이 급증하고 또래 관계에서의 유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수줍

은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 있지

만, 청소년들의 수줍음과 또래 관계 어려움의

상관성에 대한 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Bowker, Rubin, & Coplan, 2012; Coplan 

et al., 2013).

국내 학교폭력 연구 자료에서 피해자가 생

각하는 학교폭력 피해 이유로 수줍음의 성격

적 특질과 관련 있는 ‘만만해 보여서’와 ‘내가

소심해서’가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청소

년폭력예방재단, 2012). 실제로 피해 청소년들

의 자기보고나(Coplan et al., 2013), 또래들이

피해 청소년에 대해 관찰하여 보고한 자료에

서도 수줍은 청소년이 집단 내 거부 및 괴롭

힘의 더 빈번한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Chen & Tse, 

2008). 수줍음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지고 공격을 받아

도 맞대응하지 않을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으

로 비추어져(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 & Burgess, 2006; Rubin et al., 

2009) 또래들의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만만

한 상대’가 되기 쉽다(Rubin, Burgess, & Coplan, 

2002). 특히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아동기 형성된 힘의 위계가 심화되는 청소년

기에는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상관이

아동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송민경, 2014).

수줍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또래 괴롭

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줍음은 또 다른 개인내

적 변인인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행동으로 표

현되는 방식이 다르다(Eisenberg, Shepard, Fabes, 

Murphy, & Guthrie, 1998). 자기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

적 목표를 위해 선별된 과제에 집중하며, 외

부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행동, 인지, 정서적

인 활동의 강도, 빈도 등을 조절을 할 수 있

는 능력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내적 변인이다(조혜진, 권석

만, 2011; 하수경, 2014; Kopp, 1982). Xu 등

(2007)은 이러한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수줍음

을 “조절된 수줍음(regulated shyness)”과 “불안

한 수줍음(anxious shyness)”으로 구분하였다. 조

절된 수줍음이 비주장적이고 나서지 않는 행

동적 특징이 있다면, 불안한 수줍음은 불안하

고 회피적인 행동적 특징이 있다. 조절된 수

줍음의 아동과 청소년은 낯선 상황이나 사회

적 상호작용에서 수줍음으로 인해 과잉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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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불안이나 평가에 대한 공포감을

잘 조절하여 위협감을 덜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수줍음이 낮은 청소년들과 같이 사회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나, 조절된 수줍음의 청소년들은 비주장

적이고 조용하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또래

들에게 다가가려는 행동을 하여 또래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

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또래들

로부터 배척이나 괴롭힘을 덜 당하게 된다

(Leary & Buckley, 2000; Xu et al., 2007). 따라서

조절된 수줍음의 청소년들은 또래에게 부정적

평가를 덜 받으며 비교적 성공적인 또래 관계

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Asendorpf, 1990; Xu et 

al., 2007). 반면, 불안한 수줍음이 높은 청소년

들은 낯선 상황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수

줍음으로 인해 과잉활성화 될 수 있는 불안이

나 평가에 대한 공포감을 잘 조절하지 못해

또래 집단에서 불안해하며 위축되어 있고 사

회적 접촉을 피하는 경향성을 보인다(Gazelle 

et al., 2005).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기 쉬운 불안한 수줍음이 높은

청소년들은 강도 높은 불안과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

게 되어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거부당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된다(Asendorpf, 1990; Xu et 

al., 2007). 나아가 이들은 빈번한 또래거부를

경험하고,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사회불안을

호소한다(Xu et al., 2007).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성차

수줍음과 같은 개인차 변인의 사회적 적응

력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양문화에서는 동양문화

에 비교해 수줍음을 보다 더 병리적이고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수줍음과 사

회적 적응의 부적 관계가 동양보다는 서양에

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Chen & Tse, 2008). 전

통적으로 동양문화권에서는 수줍음을 긍정적

으로까지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

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동양문화권에서도

조절되지 않은 불안한 수줍음이 아닌 조절된

수줍음일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Xu et al., 2007). Xu와 동료들의 미국의 동양

계 아동, 중국 본토 아동, 청소년 그리고 한국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연구한

결과 또래와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조절된 수

줍음과 불안한 수줍음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

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조절된 수줍음은 또래들의 선호와는 정적으로, 

외로움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반면 불

안한 수줍음은 또래들의 선호와는 부적으로, 

외로움 및 대인관계 걱정과는 정적으로 상관

이 있었다(Xu, Farver, Yu, & Zhang, 2009; Xu, 

Farver, & Shin, 2014; Xu & Krieg, 2014). 이는

자기표현 및 주장성이 강조되는 서양문화권에

서 수줍음이 주로 부정적 개념으로 연구되었

던 것과 달리, 집단 내 융화를 강조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조절된 수줍음이 집단 내의 사

회적 조화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으로 여겨져 또래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받

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Coplan, Zheng, 

Weeks, & Chen, 2012; Wu, 1996; Xu et al., 

2009). 국내에서는 취학 전 유아의 수줍음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부적 관계를 자기조절 능

력이 조절함을 발견한 연구가 있었지만(권연

희, 2014), 청소년의 자기조절 수준에 따른 수

줍음과 또래 관계 간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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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음과 같은 성격특성은 문화차 뿐 아니

라 성별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성역할이론에 따르면(Bem, 1993)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 성에 기대되는 역할과 활동, 

그리고 성격특성이 존재 하고 남아와 여아는

발달과정에서 각자의 성별에 기대된 성역할에

대한 규범과 도식을 학습하게 된다. 특별히

아동, 청소년기 때의 성규범을 위배하는 행동

은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배척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udman & Fairchild, 2004). 수

줍음 자체의 성차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혼재한

다. 학령기 전 아동 연구에서는 대개 성차가

드러나지 않으나 동, 서양 학령기 아동을 대

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

보다 더 수줍은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04; 

Crozier, 1995; Lemerise, 1997; Prakash & Copian, 

2007).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이 여성의 특성으

로는 보다 용인되지만 남성의 특성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성 고정관념 이론

(Deaux & Kite, 1993; Prentice & Carranza, 2002)

에 따른 사회화 학습과정이 수줍음의 성차에 기

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한 종단

연구에 의하면 3세 그리고 8세에는 수줍음의 성

차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1세가 되어서는 여아

의 수줍음 수준이 남아보다 높아지는 성차가

나타났다(Scarpa, Raine, Venables, & Mednick, 

1995). 유사하게 아동의 수줍음, 과잉행동, 또

래 관계의 성차에 관한 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5세부터 9세까지 남아는 여아보다 수줍음이, 

여아는 남아보다 과잉행동이 감소하는 경향

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각자

성규범에 맞는 행동으로 순응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Rydell, 

Diamantopoulou, Thorell, & Bohlin, 2009). 수줍

음의 성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

조일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남녀

의 수줍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 수줍음

이 또래 관계에서 갖는 의의 역시 성별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서양문화권

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수줍음이 높은

여아에 비해 수줍음이 높은 남아들이 더 부정

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Doey, 

Coplan, & Kingsbury, 2014; Rubin et al., 2002). 

국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줍

음과 또래 인기에 관한 연구에서 역시, 수줍

음이 많은 남학생의 경우 이성과 또래에게 인

기가 적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또래 인기와 관련이 없었다(노혜숙, 이춘재, 

2005). 중국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수줍음이 여

학생의 수줍음보다 또래 거부를 더 강력하게

예측했다(Chang, 2004). 더불어, Coplan 등(2012)

은 캐나다와 중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줍은

아동,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아동, 사회성이

좋은 아동의 시나리오를 각각 성별에 따라 제

시하고 시나리오 속 아동과 친구가 되고 싶은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아동들

은 수줍은 아동,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아동, 

사회성이 좋은 아동이 시나리오에 제시되었을

때 모두 그 시나리오 속 아동의 성별에 따라

친구가 되고 싶은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아동은 수줍은 아동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을 때 그 시나리오 속 아동이 여아일

경우에는 친구가 되고 싶은 선호도를 더 표현

하였고, 남아일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Coplan 

et al., 2012). 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

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여아와는 달리 남아의 수줍음

은 또래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아

들여져 수줍음과 또래수용과의 관계에 성차가

나타났을 수 있다(Gazelle & Ladd, 2003).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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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대는 문화권에 따라 더 엄격하고 혹은

덜 엄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문

화권에서는 성역할 기대가 서양보다 더욱 엄

격하며(Zentner & Mitura, 2012), 이는 아동, 청

소년도 예외로 적용되지 않아 수줍은 남아의

경우 수줍은 여아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어려

움을 더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

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문화권에서 남자

청소년의 수줍음은 자기조절 수준과 상관없이

또래 괴롭힘 피해와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줍음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기대가 더 높아 수줍음에

따라 또래 괴롭힘의 피해가 더 커지리라 예상

되지는 않는다.

한편, 자기조절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도 성

차가 존재한다. Prentice와 Carranza(2002)에 의

하면 미국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인내하는’과

같은 규범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반면 남성

에게는 ‘공격적인’, ‘강렬한’ 등의 특성이 바람

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동기에도 마찬

가지로, 과잉행동과 같은 자기조절 실패 행동

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

나는 특성으로 또래들 사이에서 남아의 과잉

행동은 더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여아의

과잉행동은 비규범적으로 여겨진다(김광수, 박

효진, 김은향, 2014). Rydell 등(2009)의 연구에

서도 남아의 과잉행동보다 여아의 과잉행동이

또래 관계에서의 비선호도를 더 강하게 예측

했다. 또한 수줍음 변인이 포함되지는 않았지

만 국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 의하면 또래 사이에서 인기를 예측하는 요

인 중 자기조절 변인이 여학생에서만 유의하

게 나타났다(김광수 등, 2014). 따라서 남아의

자기조절 실패보다 여아의 자기조절 실패가

또래 괴롭힘 피해와 더 큰 연관이 있을 것이

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과잉행동과 같은 자기조절 실패

행동과 수줍음 둘 다 성별에 상관없이 또래

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이나(오인수, 2008) 또래

문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자기조절 실패는 여

아에게, 그리고 수줍음은 남아에게 더 설명력

을 갖는 변인일 수 있다. 성역할 이론(Bem, 

1993), 그리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이 또래 관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성차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있어 남자

청소년에게는 수줍음의 주효과가, 여자 청소

년에게는 자기조절의 주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Xu와 동료들(2007; 2014)의 불

안한 수줍음과 조절된 수줍음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수줍음의 수준이

높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또래 괴

롭힘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

로 예상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줍음

에 따라 또래 괴롭힘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

아지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 Xu와 동료들의

조절된 수줍음과 불안한 수줍음과 또래 관계

연구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

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기조절 수준이 낮

은 여자 청소년의 수줍음이 높은 경우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

라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높

은 자기조절 수준을 기대하고 수줍음을 용인

하는 성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엄격한 우리나

라에서는 오히려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데 수

줍음 수준도 낮지 않은 여자 청소년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자기조절 수준에 따른 수줍음과 또래 괴롭

힘 피해의 성차에 있어 또래 괴롭힘의 종류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래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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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은 크게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

로 나뉘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 둘은 개념적

으로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서로 다른 요인임

이 밝혀져 왔다(예: Crick & Grotpeter, 1995; 

Grotpeter & Crick, 1996). 외현적 괴롭힘 요인은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뿐 아니라 조롱, 놀림, 

협박과 같은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것, 관계

적 괴롭힘은 나쁜 소문 퍼뜨리기, 또래 집단

으로부터 제외시키기와 같은 간접적이면서도

숨겨진 방법으로 관계적 측면을 공격하는 것

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또래 괴롭힘의 종류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공격성의 성차 연구가 더

욱 활발해졌고 Crick과 Grotpeter(1995)가 본격

적으로 관계적 괴롭힘을 공격성의 또 다른 중

요한 형태로 제시했을 때 남아는 외현적 공격

성을,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을 더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Carbone-Lopez, Esbensen, & Brick, 

2010; Crick, 1997). 그러나 최근의 공격성 종류

에 따른 성차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외현적 공

격성에는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

나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보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Archer, 2004). 따라서 남자

청소년들은 외현적 또래 괴롭힘의, 여자 청소

년은 외현적 보다는 관계적 또래 괴롭힘의 피

해를 더 많이 입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

만, 또래 괴롭힘에 대한 조절된 수줍음과 불

안한 수줍음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외현

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거나 하나의 형태만 선택하여 수

줍음의 종류에 따른 또래 괴롭힘 피해와의 관

계를 연구하였다(예: Chen & Tse, 2008; Xu et 

al., 2014). 예외적으로 최근 미국의 아동 청소

년을 대상으로 불안한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의 종류에 따른 성차를 종단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 불안한 수줍음과 또래의 따돌림과 같

은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그러나 신체적 괴롭힘 피해에 있어서는 남아

의 경우 더 큰 상관이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시점에서 불안한 수줍

음과 신체적 괴롭힘 피해 간의 상관의 성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Schell, Gazelle, & Faldowski, 

2014). 따라서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이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적 또래 괴롭힘 피해

를 더욱 강하게 예측하리라 예상 가능하나 아

직까지 성차,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의 상호

작용이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

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만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

적 괴롭힘 피해에 대해 동일한 가설로, 수줍

음 그리고 자기조절이 또래 관계에 주는 영향

에 대한 성차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별,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의 상

호작용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할

것이다.

1-1.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조절의 주효

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수줍음의 주효과 그리

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할 것이다. 즉, 남자 청소년은 수줍음 수준

이 높을수록 외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보고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절 수준이 낮고 수

줍음이 높을 경우에는 외현적 괴롭힘의 피해

와 더 큰 상관이 있을 것이다.

1-2.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줍음의 주효과

는 유의하지 않으나 자기조절의 주효과 그리

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할 것이다. 즉, 여자 청소년은 자기조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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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낮을수록 외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보고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절 수준이 낮고

수줍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외현적 괴롭힘

의 피해와 더 큰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별,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의 상

호작용이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할

것이다.

1-1.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조절의 주효

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수줍음의 주효과 그리

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할 것이다. 즉, 남자 청소년은 수줍음 수준

이 높을수록 관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보고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절 수준이 낮고 수

줍음이 높을 경우에는 관계적 괴롭힘의 피해

와 더 큰 상관이 있을 것이다.

1-2.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줍음의 주효과

는 유의하지 않으나 자기조절의 주효과 그리

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할 것이다. 즉, 여자 청소년은 자기조절 수

준이 낮을수록 관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보고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절 수준이 낮고

수줍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관계적 괴롭힘

의 피해와 더 큰 상관이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한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성별을 표기하

지 않은 1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자

료를 제외한 333명을 최종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개 이상의 변인에서 ±3표준편

차를 넘는 응답자들을 극단치로 처리하여 이

에 해당하는 2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자는 156

명(51.1%), 여자는 149명(48.9%)이었다.

측정도구

수줍음

대인관계 상황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수줍

음을 측정하기 위해 정창윤(1997)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만든 수줍음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총 31문항 총 2요인으로

사회접촉주저 요인 15문항과 의사표현 어려움

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접촉주저

요인 중 10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을 잘 하지 못 한다”)과 의사표

현 어려움 요인 중 7문항(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조용히 있는 편이다”)을 사용하

여 청소년들의 수줍음을 측정하였다. 정창윤

(1997)의 연구에서 전체 수줍음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

였다.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성격요인 중 하나인 성실성의

측면을 반영하며, 행동적으로는 충동 통제

및 부주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Baumeister, 

Gailliot, DeWall, & Oaten, 2006; Roberts, Lejuez, 

Krueger, Richards, & Hill, 2014). Pope와 Bierman 

(1999)은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으로 정서조절

력을 측정하여 종단적으로 정서조절력이 부족

한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 문제를 더 많이 보

임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의 자기조절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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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7년 Goodman이 개발하고 2003년 안정

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이 표준

화한 한국형 강점․난점 척도 SDQ-Kr(Korean 

version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중,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SDQ의

과잉행동/부주의 5문항과(예: “나는 차분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Costa와

McCrae(1992)의 NEO-PI-R 240문항을 번안한 이

경임(1995)의 설문지 중, 성실성 4문항으로(예: 

“나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고자 노력한다”) 

구성하였다. 과잉행동/부주의 문항은 최근 6개

월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3점 Likert형 척

도(1=전혀 아니다, 3=분명히 그렇다)로 응

답하게 되어있으며, 안정숙 등(2003)의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NEO-PI-R은 5점 Likert형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안창

규와 채준호(1997)의 연구에서 중학생 표본의

성실성 요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

다. 전체 자기조절 척도는 과잉행동/부주의 척

도와 성실성 척도의 각 총점을 표준화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며, 신뢰도(Cronbach’s α)

는 과잉행동/부주의는 .70, 성실성은 .83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괴롭힘의 피해는 또래 집단 내에서

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 

(1996)가 제작한 사회 경험 질문지(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SEQ)를 임지영(1997)이

한글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 경험 질문지(SEQ)는 아동의 괴롭힘 피해

를 측정하는 도구로, 외현적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그리고 또래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부재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외현

적 괴롭힘 5문항(예: “아이들이 나를 밀거나

넘어뜨린다”)으로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였고, 관계적 괴롭힘 4문항(예: “어떤

아이가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게 한다”)으로 관계적 또

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였다. 또래 괴롭힘

피해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최보가와

임지영(1999)의 연구에서 초중생의 외현적 괴

롭힘 피해와 관계적 괴롭힘 피해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각각 .83, .76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7, 

.85였다.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변인의 정상

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고,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연

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

석을 사용하여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능력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분

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관계적 괴롭힘과 외

현적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Aiken

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예측변인으로 사

용되는 모든 연속변수는 중앙화(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에는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

며, 2단계에는 각 변수들의 이원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삼원상호

작용항인 수줍음 × 성별 × 자기조절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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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다. 그리고 전체 모형이 유의하고,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도 유의(p<.05)한 것들만

해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남녀를 구

분하여 표 1에 제시했다. 또한 수줍음과 자기

조절, 또래 괴롭힘 피해가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하위

척도인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서만 여자 청소

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t=-2.08, p<.05). 연구 변인들의 관련

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변

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

과 또한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수줍음, 자기조절, 또래 괴롭힘 피해 세 변인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

적으로, 남녀 모두에게서 수줍음은 자기조절

과 부적 상관(남 r=-.31, 여 r=-.28), 관계적 괴

롭힘 피해와는 정적 상관(남 r=.40, 여 r=.33)

이 유의했다. 수줍음과 외현적 괴롭힘 피해는

남자 청소년에게서만 정적 상관이 유의했고

(r=.29) 자기조절은 외현적 괴롭힘(남 r=-.26, 

여 r=-.25)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남 r=-.23, 

여 r=-.26)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외현적 괴롭힘 피해

표 2에서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

에서 예측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외현적 괴

롭힘 피해에 대한 수줍음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β=.09, p=ns), 자기조절이 낮을수

록 외현적 괴롭힘 피해가 더 높았다(β=-.23, 

p<.001). 이원상호작용항을 투입한 2단계에서

는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Δ

R2=.02, ns). 마지막 3단계에서 설명량의 증가

분은 유의하였고(ΔR2=.03, p<.01), 수줍음 × 

자기조절 × 성별의 삼원상호작용도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β=.27, p<.01).

변인 1 2 3 4

1. 수줍음 1 -.28** .01 .33**

2. 자기조절 -.31** 1 -.25** -.26**

3. 외현적 괴롭힘 피해 .29** -.26** 1 .36**

4. 관계적 괴롭힘 피해 .40** -.23** .56** 1

평균
남 2.12 -.03 1.37 1.49

여 2.18 .04 1.24 1.67

표준편차
남 .49 1.59 .60 .73

여 .52 1.86 .54 .79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남자 청소년, 위쪽은 여자 청소년의 상관계수임, *p<.05, **p<.01,

표 1. 주요변인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결과(N=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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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과 외현적 괴롭힘 피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양상

단계 변인 B SE B β R2 ΔR2 ΔF

1 수줍음 .05 .03 .09 .08 .08 8.96***

자기조절 -.13 .03 -.23***

성별 -.13 .06 -.11*

2 수줍음 .14 .05 .24** .11 .02 2.47

자기조절 -.12 .05 -.21*

성별 -.13 .06 -.11*

수줍음×자기조절 .01 .03 .02

수줍음×성별 -.18 .07 -.22**

자기조절×성별 -.02 .07 -.02

3 수줍음 .15 .05 .27** .13 .03 8.70**

자기조절 -.16 .05 -.27**

성별 -.07 .07 -.06

수줍음×자기조절 -.10 .05 -.19*

수줍음×성별 -.21 .07 -.26**

자기조절×성별 .01 .07 .01

수줍음×자기조절×성별 .19 .06 .27**

*p<.05, **p<.01, ***p<.001

표 2.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과 외현적 괴롭힘 피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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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 확인한 삼원상호작용이 외현적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표준점수 평균 0을 기

준으로 +1을 높은 수준, -1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조절 × 수줍음의 효과가 유의했고, 여자

청소년 역시 자기조절 × 수줍음의 효과가 유

의하였지만 그 방향은 연구가설대로 다른 양

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이 낮은 남

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높은 남자

청소년이 수줍음이 낮은 경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은 외현적 괴롭힘 피해를 보고했다

(t=4.10, p<.001). 반면 자기조절이 낮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낮은 여자 청소

년이 수줍음이 높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외현적 괴롭힘 피해를 보고했다(t=-2.08, 

p<.05). 자기조절이 높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줍음 수준에 따른 괴롭

힘 피해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남

t=.59, ns, 여 t=.59, ns).

관계적 괴롭힘 피해

표 3에서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

에서 예측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관계적 괴

롭힘 피해에 대한 수줍음과 자기조절, 그리고

성별의 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줍음이 높을수록(β=.32, p<.001), 자기조절이

낮을수록(β=-.15, p<.01) 관계적 괴롭힘 피해

단계 변인 B SE B β R2 ΔR2 ΔF

1 수줍음 .24 .04 .32*** .17 .17 19.70***

자기조절 -.12 .04 -.15**

성별 .16 .08 .11*

2 수줍음 .29 .06 .38*** .18 .01 1.40

자기조절 -.12 .07 -.15

성별 .16 .08 .10

수줍음×자기조절 -.07 .04 -.10

수줍음×성별 -.06 .09 -.06

자기조절×성별 .01 .09 .01

3 수줍음 .29 .06 .38*** .18 .00 .29

자기조절 -.12 .07 -.16

성별 .17 .09 .11*

수줍음×자기조절 -.10 .06 -.14

수줍음×성별 -.07 .09 -.06

자기조절×성별 .00 .09 .00

수줍음×자기조절×성별 .04 .08 .05

*p<.05, **p<.01, ***p<.001

표 3.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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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았다. 또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

년에 비해 관계적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보

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 p<.05). 이원상

호작용항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유

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ΔR2=.012, ns). 마지막

3단계에서 설명량의 증가분은 유의하지 않았

으며(ΔR2=.001, ns), 수줍음 × 자기조절 × 성별

의 삼원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β=.05, ns).

논 의

수줍음은 발달, 상담, 임상 심리학 영역 전

반에 걸쳐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개인내적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김보

경, 박성연, 안지영, 2010; Caspi, Elder, & Bem, 

1988; Rubin, Bukowski, & Parker, 2006). 그러나

수줍음이 또래 괴롭힘 피해로 이어지는 기제

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 있는 청소년

의 개인내적 변인인 수줍음이 자기조절의 수

준에 따라서 구분되며,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 성차가 관여한다는 선행연구들

을 토대로 수줍음과 자기조절, 그리고 성차의

상호작용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및 관계적 또

래 괴롭힘 피해를 각각 어떻게 예측하는지 연

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과 같이 수줍음과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은 남녀 청소년에게 모

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수줍음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조절 수준과 상관

없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덜 입었다. 그러

나 수줍음 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조절 수준이

낮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많이 보고

하였다. 이는 Xu와 동료들(2007; 2014)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 집단을 나누

지는 않았지만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결과로 조절된 수줍음(높은 자기조절, 높은 수

줍음) 보다 불안한 수줍음(낮은 자기조절, 높

은 수줍음)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은 자기조절이 높은 경우에는 수줍음의

높고 낮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는

없지만, 자기조절이 낮은 경우에는 수줍음이

낮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했

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의 조절된 수줍음은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지 않지만, 남자

청소년과는 반대로 낮은 자기조절, 낮은 수줍

음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함을 보

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Olweus(1994)가 정의한

수동적(passive) 피해자, 도발적(provocative) 피해

자의 정의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동적 피해자는 불안하고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 반면, 공격적/도발적 피해자는 과잉행동

을 보이거나(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기질 상 지나치게 활동적인 경우에 해

당한다(Pellegrini & Bartini, 2000). 즉, 여자 청소

년에게 차분하고 순종적인 특성을 요구하는

동양문화권에서는, 자기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수줍음이 낮은 여자 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이

오히려 또래 집단에서 여자 청소년에게 기대

되는 규준을 위반하는 도발로 여겨져 더 큰

괴롭힘 피해를 겪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 규준 위반

행동을 평가하게 했을 때, 시끄럽고 거친 행

동을 보이는 여자 청소년이 조용한 행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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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도 더 부정적인 평가

를 받은 Blakemore(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

락이다. 또한 Rydell 등(2009)의 연구에서도 남

녀 아동에서 과잉행동의 주효과와 수줍음과

과잉행동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과잉

행동과 수줍음 수준이 둘 다 높은 경우 또래

관계에서의 비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위

축적인 동시에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가장 또래 관계에 취약함을 보여주

는 결과이며, 특히 남아의 과잉행동보다 여아

의 과잉행동이 또래 관계에서의 비선호도를

더 강하게 예측했다.

둘째, 가설 2와 달리 수줍음과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수줍

음과 자기조절, 그리고 성별이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했으나 수줍음과 자기조절, 

수줍음과 성별, 그리고 자기조절과 수줍음 간

이원상호작용과 세 변인의 삼원상호작용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관계적 또래 괴롭힘은

수줍음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수준이 낮을수

록, 여자 청소년에게서 피해 경험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이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의 취약요인이고(Coplan et al., 2013), 낮은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

해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Crick & Bigbee, 

1998)와 일치한다. 또한,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

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심희옥, 

2007; Crick & Bigbee, 1998)와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 한편 변인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

았던, 즉 외현적 또래 괴롭힘과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외현적

괴롭힘의 가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관계

적 괴롭힘의 가해자는 친한 친구일 경우가 많

다(Crick et al., 2006; De Los Reyes & Prinstein, 

2004). 또한 외현적 괴롭힘은 가시적이고, 가

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상과 같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외현적 괴롭힘은 관계적 괴롭힘에 비해

적발 시 비용이 더 크다. 이에 비해 관계적

괴롭힘은 미묘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

으며 적발될 위험도 낮다(Rose, Swenson, & 

Waller, 2004).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비용

이 편익보다 큰 외현적 괴롭힘의 경우, 눈에

띄는 자기조절 실패와 같은 요인에 더해 보다

복합적 요인에 근거해 피해자가 선정되는 반

면 관계적 또래 괴롭힘은 보다 단순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청

소년의 개인내적 변인인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수줍음은 국내외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의 취

약요인으로 연구 되었지만(김보경 등 2010; 

Coplan et al., 2013; Rubin et al., 2002), 수줍음

이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갖는 의미를 구분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Xu et al., 2007). 본 연구

는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수줍음의

수준과 자기조절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

견함으로써, 사회 내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문

화권의 또래 관계에서 수줍음이 자기조절 수

준에 따라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짐을 증명했다. 

즉, 본 연구는 서양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인

식되어 온 수줍음이라는 개인내적 변인이 자

기조절 수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조

화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다르

게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본 연구

는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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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성차를 발견하였

다. 성역할 기대 차이로 인해 특히 동양문화

권에서 수줍음이 성별에 따라서 또래들에게

더욱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은 있

었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Doey et al., 2014). 본 연구

는 수줍음이 높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남자

청소년, 수줍음이 낮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여자 청소년 집단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

에 취약함을 확인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가 또래 집단 내

수용 수준을 결정함을 증명했다는 의의가 있

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교사 보고 및 또래 보고를

포함한 다중보고 자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줍음의 경우, 성별에 따른 자기보고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수줍음

이 보다 용인되는 여자 청소년들은 수줍음을

과잉보고 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수줍음

을 과소보고 할 가능성이 있다(Doey et al., 

2014), 특히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에 관한 메

타분석에 의하면 자기보고를 이용한 측정에서

는 성차가 덜 드러났으며 관찰법이나 또래 평

정법을 이용한 연구방법에서는 성차가 더 두

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rcher, 2004).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행동 관찰 등 보다 다양한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반복연구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수

준에 따라서 수줍음의 종류를 구분하고 조절

된 수줍음/불안한 수줍음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절된 수줍음/불안

한 수줍음을 구분해서 관찰법이나 설문지를

이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는데(Xu et al., 2007; 

2014), 이처럼 직접적으로 측정된 수줍음의 두

종류와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조절된 수줍음/불안한 수줍음이라는 두 구인

의 기능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본 연구는 수줍음이나 자기조절력

이 동양문화권의 또래 관계 내에서 어떻게 평

가 받는지 탐색하였는데, 또래 괴롭힘이 발생

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Chang(2004)은 또래 규

준 이론에 근거하여, 개별 학급의 구성 및 분

위기가 개인 행동에 대한 또래수용/거부를 강

화할 수 있다고 보았고, Gazelle(2006)의 연구에

서는 수줍은 아동들이 부정 정서가 높은 학급

분위기에서 더 거부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

속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 사회적 행동이 평가

받는 맥락에 접근하여, 학급 성비 혹은 교사

태도와 같은 다른 변인들이 수줍음과 또래 괴

롭힘 피해 간 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을 탐

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 간

관계가 발달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연령이 증

가할수록 수줍음이 더 강하게 또래 문제를 예

측하며(Rydell et al., 2009) 성역할에 대한 인식

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Blakemore, 2003)를 고려할 때, 아동기나 청소

년 후기 등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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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dolescent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on Peer Victimization:

Tests of a Three-way Interaction

Kyoung Ok Seol          Yena Kyeong          Young Jin Ji

Ewha Woma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of bullying. 

We examined how relationships between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were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among 305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was divided into two facets: overt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Results revealed that a three-way interaction between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was 

significant on overt victimization. For boys, high levels of shyness and low levels of self-regul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high levels of victimization. For girls, low levels of shyness and self-regul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high levels of victimization. Results showed the main effects of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on relational victimization. No three-way interaction between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on relational peer victimization was observed.

Key words : shyness, self-regulation, peer victimization, adolescence, gender


